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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참가국과 경기 수 확대에 따라 중계권·스폰서십 등 상업적 가치가 

증가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도 크게 확대

- �FIFA는 기존 TV중계뿐 아니라 YouTube·TikTok,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몰입형 중계 등을 

활용하여 월드컵 콘텐츠의 디지털 유통을 확장

● �국내 TV 중계시장은 지상파 3사 중심 구조에서 종합편성사업자인 JTBC와 지상파사업자인 

KBS가 경쟁하는 구조로 변화

- �JTBC가 국내 중계권을 확보한 뒤 KBS에 재판매하면서 기존 코리안풀 중심의 공동 

중계체제가 변화

- �KBS가 대회 전체 평균과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에서 JTBC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나,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합산 시청률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대비 크게 하락

- �반면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중심으로 광고 완판 사례가 나타나 핵심 경기의 광고 수요는 

일정 수준 유지

●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치지직이 뉴미디어 중계권을 확보하고 부분 유료화와 참여형 중계 

방식을 도입

-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는 일반화질로 무료 제공하고, 고화질·해외팀 경기·다시 보기 등은 

유료 회원에게 제공

- �크리에이터 ‘같이 보기’, 실시간 채팅, AI 숏폼 등을 결합하여 기존 OTT와 차별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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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 기간 네이버 치지직의 이용자 규모는 크게 증가

- �5월 대비 6월 평균 DAU는 110만 명에서 139만 명, MAU는 330만 명에서 533만 명으로 

증가

- �특히 대한민국 대표팀 조별 예선 3경기 당일 평균 DAU는 약 255만 명으로 6월 평균보다 

83.7% 높은 수준을 기록

● �향후 국내 스포츠 중계시장은 TV와 온라인이 단순히 대체 경쟁하기보다, 각 플랫폼의 강점과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역할이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 존재

- �TV는 도달률과 광고 판매, 온라인은 멤버십·크리에이터 협업·실시간 참여 기능 등을 중심 

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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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요 및 주요성과

● �한국시간 기준 2026년 6월 12일~7월 20일까지 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개최

- �해당 대회부터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 수 또한 64경기에서 

104경기로 증가

- �본 대회는 미국 11개, 멕시코 3개, 캐나다 2개 등 총 16개 개최도시에서 진행되었으며, 전체 104 

경기 중 미국 78경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각각 13경기 개최

●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대회 규모 확대와 함께 역대 최대 수준의 흥행 성과를 기록

- �참가국 확대와 경기 수 증가에 따라 중계권 판매, 스폰서십, 티켓 판매, 호스피탈리티* 등 판매 

가능한 상업 자산 자체가 확대되어 수익 규모 확산에 기여

*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는 FIFA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상품군으로 일반 경기 입장권에 프리미엄 좌석, 전용 

라운지, 식음료, 접객 서비스 등 부가 혜택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고가 관람 상품을 의미

- �전체 104경기 누적 관중은 약 680만 명으로 월드컵 역사상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경기 

좌석 점유율도 99.7%에 달함(FIFA, 2026.7.)

- �스포츠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기관인 Sports Value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영향으로 2026년 

FIFA 총수익이 약 109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총수익 

약 70억 달러 대비 56% 증가한 수준(Sports Value, 2026.2.19.)

- �이 가운데 방송 중계권 수익은 42억 달러 이상, 스폰서십 수익은 28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되며, 

모든 수익은 FIFA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상(Sports Value, 2026.2.19.).

I  그림 1  I  FIFA 월드컵 중계권료 수익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주) 2026년 수치는 Sports Value가 FIFA 연차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전망치임

자료: Sports Value(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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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  I  FIFA 월드컵 스폰서십 수익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FIFA의 중계권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금액이 지속 상승하면서, 월드컵의 미디어 자산 

가치도 동반 증가

- �FIFA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계약을 전 세계 220개 이상 지역에서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미디어 권리 판매 수익을 기록(FIFA, 2026.6.11.)

- �또한, FIFA는 기존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YouTube·TikTok 등 디지털 플랫폼과의 협력 및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몰입형 중계 콘텐츠를 확대(FIFA, 2026.6.11.)

※ YouTube·TikTok과의 Preferred Platform 파트너십: 소셜·디지털 우선 방식으로 월드컵 콘텐츠를 유통

※ �FIFA 글로벌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선정된 크리에이터에게 비하인드 접근 권한을 제공해 기존 방송과 다른 시각의 콘텐츠 제작

※ �Cosm의 12K Shared Reality 중계: 미국에서 일부 경기와 결승전을 몰입형 12K 환경으로 제공

※ �월드컵 본 경기 외에도 약 8,000시간의 비라이브(non-live) 콘텐츠를 제작·유통하고, 모바일 촬영 등 디지털 중심 제작 방식을 

적극 활용

●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디지털·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이용 규모도 크게 증가

- �16강 종료 시점까지 FIFA 공식 디지털 플랫폼 및 SNS에서 300억 회 노출, 17억 회 이용자 반응, 

200억 회 동영상 조회수를​ 기록(FIFA, 2026.7.8.)

- �동 기간 기준 2022 카타르 월드컵과 비교하면, 소셜미디어 노출은 130%, 이용자 반응은 

160%, 동영상 조회수는 485% 증가(FIFA, 2026.7.8.)

- �FIFA.com에는 대회 기간 1억 8,700만 명의 순 방문자​가 유입되었으며, FIFA Tournament 

App과 Official App의 누적 이용자는 5,000만 명​을 기록(FIFA, 2026.7.8.)

- �이는 월드컵 콘텐츠 소비가 기존 TV 생중계뿐 아니라 SNS, 온라인 동영상 및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FIFA, 2026.7.8.)

주) 2026년 수치는 Sports Value가 FIFA 연차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전망치임

자료: Sports Value(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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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월드컵의 미디어 유통 방식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중계권 확보 주체와 중계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기존 스포츠 중계구조에 변화가 나타남

02 국내 TV 중계시장 변화 및 성과

■  국내 TV 중계 구조 변화 

● �중앙그룹은 2024년 FIFA와 계약을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과 2030 월드컵, 2027 

여자월드컵의 국내 중계권을 확보했으며, JTBC를 중심으로 중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연합뉴스, 2024.10.30.)

- �이는 기존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국제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던 구조에서 종합편성사업자가 

월드컵 중계권을 직접 확보한 첫 사례

● �과거 주요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코리안풀(Korean Pool)’을 

구성하여 단일 창구를 통해 공동으로 중계권을 협상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

● �JTBC는 2026~2032년 올림픽과 2025~2030년 FIFA 대회의 중계권을 확보한 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재판매 협상을 진행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JTBC가 TV 중계를 단독으로 

실시

- �JTBC가 FIFA로부터 확보한 2026 북중미 월드컵 국내 중계권료는 1억 2,500만 달러(약 

1,861억 원) 규모로, JTBC는 이후 지상파 및 디지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중계권 재판매를 추진 

(머니투데이, 2026.3.24.)

- �JTBC가 지상파 3사와 월드컵 중계권 판매를 위한 재협상을 진행한 결과 KBS와 약 140억 원 규모의 

중계권 재판매 협상을 타결, JTBC와 KBS가 월드컵을 공동 중계하는 체제로 전환(연합뉴스, 2026.4.20.)

● �이에 따라 국내 월드컵 TV 중계시장은 기존의 ‘지상파 3사 간 경쟁’에서 ‘중계권을 보유한 종편 

JTBC와 지상파 KBS 간 경쟁’으로 변화했으며,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 주체가 지상파 

중심에서 종편까지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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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TV 채널별 중계 경쟁 및 성과

● �KBS와 JTBC는 월드컵 경기의 상당수를 동시에 중계하면서 동일한 스포츠 콘텐츠를 두고 직접 

적인 시청자 확보 경쟁을 전개

- �양사는 경기 자체의 차별화가 어려운 스포츠 중계의 특성상 캐스터·해설위원 등 중계진 구성과 

경기 전후 프로그램, 중계 화면 및 해설 방식 등을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을 추진

- �특히 KBS는 지상파 채널의 접근성과 기존 스포츠 중계 경험을 기반으로 시청자 확보에 나선 

반면, JTBC는 월드컵 중계권을 직접 확보한 사업자로서 대규모 중계진과 스포츠 콘텐츠 편성을 

통해 경쟁에 참여

● �대회 전체 평균 시청률은 KBS* 1.75%, JTBC 1.24%로 나타나, KBS가 JTBC보다 약 0.51%p 

높은 시청률**을 보임(닐슨)

* �KBS는 KBS1, KBS2 채널의 평균 시청률임

** 시청률은 전국 단위, 가구 기준으로 집계

● �대한민국 대표팀 조별 예선 경기에서도 KBS2가 JTBC보다 일관되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

-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의 두 채널 간 시청률 격차는 1차전 3.2%p, 2차전 4.5%p, 3차전 4.2%p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경기에서 KBS2의 시청 우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I  그림 3  I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조별 예선 경기별 시청률

주) 시청률은 전국 단위, 가구 기준

자료: 닐슨

조별 예선 1차전 조별 예선 2차전 조별 예선 3차전

8.8%

5.6%

11.2%

6.7%

11.2%

7.0%

● KBS2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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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결승전 시청률은 KBS2 3.9%, JTBC 3.3%로 나타나 양 채널 간 격차가 0.6%p에 그쳤으며, 

대표팀 경기와 비교하면 채널 간 시청률 차이가 상대적으로 축소

●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중심으로 KBS와 JTBC의 광고 판매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JTBC는 대한민국 대표팀 조별 예선 3경기의 광고를 총 185억 원 규모로 완판했으며,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에 광고주 수요가 집중(미디어오늘, 2026.6.12.)

- �KBS는 대한민국 대표팀 조별 예선 1차전인 체코전의 일반 TV광고 약 60억 원과 가상광고 약 

34억 원을 조기에 완판하였으며, 월드컵 중계 참여가 개막 약 50일 전에 확정되어 실제 광고 

판매 영업 기간이 약 7주에 불과했음에도 광고 판매 목표를 초과 달성(한국기자협회, 2026.6.12.)

- �또한 이번 대회에서 도입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중간광고 시간으로 활용하고, 럭셔리· 

헬스케어 등 기존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광고에서 비중이 작았던 신규 업종의 광고주도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한국기자협회, 2026.6.12.)

*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Hydration Break)는 고온 환경에서 선수들의 수분 섭취와 체온 조절을 위해 경기 중 일정 시간 동안 

경기를 중단하는 휴식 시간(전후반 각각 3분)을 의미하며,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해당 시간을 활용하여 광고를 송출함

■  국내 TV 중계 시청률 하락 및 월드컵 관심도 약화

●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동시 

중계했으며, 전국 가구 기준 합산 시청률은 조별 예선 1차전 41.7%, 2차전 39.1%, 3차전 

32.5%(닐슨)

● �반면 2026 북중미 월드컵은 KBS와 JTBC의 2개사의 중계체제로 변화했으며, 대한민국 조별 

예선 3경기의 합산 시청률은 각각 14.4%, 17.9%, 18.2%로 나타나 2022년 대비 TV 중계 

시청률이 크게 하락(닐슨)

● �대회의 흥행 성공에도 불구, 이와 같은 국내 TV 시청률 하락에는 중계 채널 수 축소와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시청 분산뿐 아니라, 월드컵 개막 이전부터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국내 관심이 

약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배경으로 지적

- �국가대표팀 경기 예매율은 2023~2024년 95%에서 2025년 78%로 감소하였으며, 국가대표팀 

경기의 시청률 또한 1%대까지 하락하는 등 월드컵 이전부터 관심 저하 문제가 나타남(더스쿠프, 

202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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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의 TV 시청률 하락은 중계 채널 축소, 온라인 시청 확대 등 미디어 

이용환경 변화와 함께 국가대표팀에 대한 관심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필요

● �이처럼 TV를 통한 월드컵 시청이 감소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치지직이 월드컵 

뉴미디어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스포츠 시청 매체로 부상

03 온라인(OTT) 중계시장 변화 및 성과

■  네이버 치지직 중심의 월드컵 온라인 중계체제 형성

●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 네이버가 뉴미디어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네이버가 운영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치지직(CHZZK)* 중심의 온라인 중계체제 형성

* �치지직(CHZZK)은 게임 e스포츠를 중심으로 실시간 방송과 이용자 실시간 채팅 기능, 크리에이터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근 스포츠 중계 영역까지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중앙그룹은 2025년 9월 네이버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및 2026~2030년 FIFA 

월드컵의 뉴미디어 중계권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네이버는 치지직을 통해 

월드컵 전 경기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연합뉴스, 2025.9.10.)

- �기존에는 방송사가 송출하는 일부 경기 영상을 동시 제공하는 방식에 머물렀으나, 이번 

계약을 통해 월드컵 전 경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뉴미디어 중계 사업자로 역할 확대(전자신문, 

2025.9.10.)

- �이에 따라 네이버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온라인 중계의 핵심 사업자로 자리하였으며,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네이버 스포츠와 치지직에서 

전 종목·전 경기를 무료 중계한 바 있음(브릿지경제, 2026.2.4.)

■  네이버 치지직 수익화 모델 및 시청 환경

● �치지직은 기본적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한 스트리밍 플랫폼이지만,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무료 이용과 유료 멤버십을 결합한 부분 유료화 방식을 적용

-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또는 치지직 ‘치트키’ 구독자는 월드컵 전 경기를 1080p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네이버, 2026)

※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월 4,900원, 치치직 치트키 구독료는 월 14,300원으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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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직 비구독 이용자도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나, 일반화질로 제한*된 

반면, 한국전 이외 경기의 실시간 영상과 경기 다시 보기 서비스는 유료 회원을 중심으로 제공 

(머니투데이, 2026.6.15.) 

* �앱·PC 기준으로 480p 수준의 영상이 제공됨

- �이에 따라 치지직은 과거 동계올림픽에서 전 경기 무료 중계를 제공했던 방식과 달리, 이번 

월드컵에서는 국가대표팀 경기의 기본 접근성은 유지하면서 고화질·해외팀 경기·다시 보기 

등에 유료 혜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수익 모델을 확대

  네이버 치지직 2026 북중미 월드컵 시청 환경  

▶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 및 치지직 치트키 구독 회원은 월드컵 모든 경기를 고화질로 시청 가능

▶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패밀리 멤버도 모든 월드컵 중계를 고화질로 시청 가능하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가족 및 친구를 최대 3인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음

▶ �고화질 중계는 치지직 모바일앱 및 PC에서만 제공

▶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 또는 치지직 치트키 구독 회원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경기를 일반화질로 시청 

가능(앱·PC 기준 480p)

▶ �네이버앱 및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일반화질 중계만 제공

▶ �치지직 TV앱에서는 월드컵 시청이 제한되며, TV 시청은 JTBC, KBS 방송사 채널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네이버 치지직은 월드컵 채널(KBS, JTBC) 공식 중계 외에도 다양한 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같이 

보기’ 중계 서비스를 제공(네이버, 2026.6.11.)

- �‘같이 보기’는 크리에이터가 월드컵 중계 화면과 함께 자신의 실시간 반응·해설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채팅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TV나 OTT의 일방향 스포츠 중계와 달리 

크리에이터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경기를 함께 시청하는 구조가 특징

- �특히 유튜브에서 경기 화면 없이 해설과 반응만 전달하는 이른바 ‘입중계’ 콘텐츠가 이미 팬덤이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치지직은 공식 중계 화면과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결합함으로써 기존 입중계 이용자를 자사 서비스로 유입하려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임

- �네이버는 이와 함께 실시간 AI 숏폼 클립, 경기별·선수별 VOD 하이라이트, FIFA 공식 데이터 

기반 AI 브리핑, 커뮤니티 라운지와 승부 예측 등을 연계하여 경기 생중계 외 콘텐츠 소비까지 

치지직·네이버 서비스 안에서 이어지도록 구성(네이버, 202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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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 1  I  네이버 치지직과 타사 OTT의 스포츠 중계 전략 비교 

구분 네이버 치지직 타사 OTT(쿠팡플레이, 티빙 등)

서비스 성격
- �라이브 스트리밍

- �커뮤니티 플랫폼
- �유료 동영상 구독 서비스

스포츠 중계 방식 - �공식 중계 및 스트리머 같이 보기 - �공식 중계 중심

이용자 참여 방식
- �실시간 채팅

- �크리에이터와의 상호 작용

- �실시간 채팅

- �콘텐츠 시청 중심

콘텐츠 확장 방식 - �AI 숏폼·VOD·AI 브리핑·라운지·승부 예측 - �하이라이트·다시 보기·오리지널 콘텐츠

수익 모델 - �무료 서비스와 멤버십의 결합 - �OTT 구독료 중심

핵심 차별점
- �크리에이터와 커뮤니티를 통한 이용자 참여형 시청 

경험
- �콘텐츠 자체의 독점성

■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에 따른 네이버 치지직 이용자 규모 확대

● �2026년 이후 치지직의 평균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한 6월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 

- �월드컵 개막 직전인 5월과 비교하면 6월 평균 DAU는 110만에서 139만으로, MAU는 

330만에서 533만으로 증가하여, 월드컵 중계가 본격화된 시점에 이용자 유입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MAU는 이전 6개월간 300만 명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월드컵 이후 500만 명 규모로 

급증하면서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에 따른 플랫폼 이용 확대가 두드러짐

- �월드컵이 폐막한 시점인 7월은 6월 대피 소폭 감소하였으나, 월드컵 이전 기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이러한 추이는 월드컵 중계가 치지직의 신규 이용자 유입뿐 아니라 일간 이용 규모 확대에도 

기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스포츠 중계가 게임 스트리머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해왔던 

치지직의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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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4  I  치지직의 평균 DAU 및 MAU 추이(2026년 1월~7월)� (단위: 만 명)

● �특히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일자에는 치지직의 DAU가 6월 평균(133만)을 크게 상회하며 이용자 

유입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대한민국 대표팀 조별 예선 경기가 열린 6월 12일과 19일에는 각각 DAU 253만 명, 6월 

25일에는 26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세 경기 일자 모두 250만 명을 상회

- �이는 6월 평균 DAU인 139만 명보다 각각 약 82.0%, 82.0%, 87.1% 증가한 것으로, 한국 

대표팀 3경기 당일 평균 DAU(약 255만)는 6월 평균보다 약 83.7% 높은 수준

- �반면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가 없는 월드컵 경기 일에는 DAU가 대체로 130만~180만 명대에 

형성되어 대표팀 경기 여부에 따라 치지직 이용자 규모가 뚜렷한 차이를 보임

- �한국 대표팀의 마지막 조별 예선 경기 일인 6월 25일에는 DAU 260만 명으로 월드컵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이용자 수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가 

월드컵 기간 치지직 이용자 유입의 주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종합하면 월드컵 중계가 본격화된 6월에 치지직의 월간·일간 이용자 지표가 동시에 

상승했으며, 특히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일에 평소보다 이용자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료: 모바일인덱스

● 평균 DAU     ● MAU

1월

102

318

2월

112

355

3월

92

306

4월

102

311

5월

110

330

6월

139

533

7월

133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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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5  I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의 치지직 DAU 추이� (단위: 만 명)

04 요약 및 시사점 

●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대회 규모 확대와 디지털 유통 확장으로 월드컵의 상업적·미디어적 

가치가 크게 확대

- �참가국과 경기 수 증가에 따라 중계권, 스폰서십, 티켓, 호스피탈리티 등 판매 가능한 자산이 

확대되었으며, 누적 관중과 디지털 이용 지표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를 기록

- �방송 중계권 및 스폰서십 수익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망되면서 월드컵은 여전히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높은 상업적 가치를 보유한 스포츠 이벤트임을 입증

- �동시에 FIFA가 YouTube·TikTok,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몰입형 중계 등 새로운 유통·콘텐츠 

방식을 확대하면서 월드컵 소비 경로가 전통적 TV 생중계 중심에서 디지털·소셜 플랫폼까지 

빠르게 확장

● �국내 TV 중계시장은 지상파 3사 중심 구조에서 종편과 지상파가 경쟁하는 구조로 전환

- �이에 따라 국내 TV 중계시장은 KBS·MBC·SBS 간 경쟁에서 JTBC와 KBS 간 경쟁으로 재편되었 

으며, 대형 스포츠 중계권을 유료방송사업자인 종합편성채널이 직접 확보하고 지상파에 재판매 

하는 새로운 중계 구조가 나타남

● �대회 기간 전반에 걸쳐 KBS가 JTBC보다 높은 TV 시청 성과를 보였으나, 전체적인 TV 시청률은 

과거 월드컵 대비 크게 하락

주) 노란색으로 표시한 일자는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일자를 의미

자료: 모바일인덱스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10. 7.11. 7.12. 7.15. 7.16. 7.19. 7.20.

253

149
180

146
129

145 144

253

134 144
126 134 131

260

139
156

173

135
160 150

132
151

173

137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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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35 142

189
162

178 176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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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의 합산 시청률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지상파 3사 중계와 비교해 

크게 감소하여, 월드컵 시청행태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시청률 하락은 중계 채널 수 감소뿐 아니라 국가대표팀에 대한 관심 약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청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필요

● �TV 시청률 하락과 별개로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중심으로 KBS와 JTBC의 광고가 완판되는 등 

핵심 경기의 광고 수요는 유지되는 양상을 보임

- �이는 전체 TV 시청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국가대표팀 경기와 같은 고관심 스포츠 콘텐츠는 

여전히 광고주에게 높은 주목도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

●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치지직이 단순 중계 플랫폼을 넘어 스포츠 콘텐츠 유통·수익화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

- �네이버가 2026 북중미 월드컵 뉴미디어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치지직은 2026 동계올림픽에 

이어 월드컵까지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연속적으로 중계

- �치지직은 기존 전 경기 무료 중계 방식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는 일반화질로 무료 

제공하고, 고화질·해외팀 경기·다시 보기 등은 유료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분 유료화 방식을 도입

- �이를 통해 대형 스포츠 중계를 이용자 규모 확대 수단뿐 아니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치지직 

유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수익화 수단으로도 활용

● �치지직은 기존 OTT와 달리 크리에이터·커뮤니티 기반의 참여형 스포츠 중계 모델을 강화

- �기존 OTT가 스포츠 중계권과 독점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비해 치지직은 

공식 중계 화면에 크리에이터의 같이 보기, 실시간 채팅, AI 숏폼, 커뮤니티 기능 등을 결합

- �이는 향후 스포츠 중계 경쟁력이 단순한 중계권 확보 여부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를 

참여시키고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을 확대하는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을 보여줌

●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는 치지직 이용자 규모 확대에도 뚜렷한 계기로 작용

- �월드컵 개막 전인 5월 대비 6월 치지직 평균 DAU와 MAU가 모두 크게 증가했으며,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일에는 일간 이용자가 평소보다 큰 폭으로 상승

- �특히 대표팀 3경기 당일 평균 DAU가 6월 전체 평균보다 약 83.7%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에서도 국가대표팀 경기가 플랫폼 이용자 유입에 가장 강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국내 스포츠 중계시장은 ‘TV 대 온라인’의 단순 경쟁보다 플랫폼별 역할과 수익 모델이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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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월드컵에서는 TV 채널인 KBS·JTBC와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 치지직이 동일한 스포츠 

콘텐츠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남

- �KBS·JTBC는 대규모 도달률과 광고 판매를 중심으로 스포츠 중계의 가치를 실현한 반면, 

치지직은 멤버십 수익화, 크리에이터 협업, 실시간 참여와 이용자 체류 확대를 중심으로 차별화

- �따라서 향후 스포츠 중계시장은 특정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을 대체하기보다는 TV·온라인 

플랫폼(OTT 포함)이 각기 다른 시청 경험과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공존 및 경쟁하는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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